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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관광문화재단-해남문화관광재단, 지역 관광·문화 교류 협력
위한 업무협약 체결

영호남 잇는 남해안 관광의 핵심지역 ‘맞손’

생활관광 활성화·워케이션 상품 판매 등 교류 사업 기대

남해관광문화재단과 해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 4일 해남모아 플랫폼에서 지역 관광·문화 교류 협력

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남해군 제공.

남해관광문화재단과 해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 4일 해남모아 플랫폼에서 지역 관광·문화 교류

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관광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강화에 나서기로

하고 양 지역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관광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.

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지역민들의 관광·문화 향유 기회 증대, 관광·문화 정책 및 사업 관련 정보

공유 및 활용, 관광·문화 행사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홍

보, 상생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및 협력 등을 약속했다.

지역관광추진조직(DMO) 육성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지역관광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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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관한 정보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. 각 지역의 DMO 사업과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기관으

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동반성장의 발판을

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양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

워케이션 트렌드를 활용한 관계인구 유치사업을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. 또한 각 지

역의 매력을 담은 워케이션 상품을 구성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.

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“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 해남과 관광문화 네트워크를 구축

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”며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체부 공모사업과 워케이션 사업 공

동 추진 등 양 기관이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
한편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역관광의 대외 협력네트워크를 강조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. 뿐

만 아니라 하동·남해·사천을 연결하는 서부 경남 광역패키지 상품 개발, KTO 경남지사와 협력한

경남권 DMO 포럼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는 등 관광권역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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